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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

관련 인천시 입장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대해 개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강력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SL공사는 지난 12월 13일 보도자료(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

기 어렵다)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

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는 SL공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

입 금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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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

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의도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SL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

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음.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

의 폐기물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러울 

따름임.

인천시는 SL공사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

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친환경 자원

환경시설(소각장 및 자체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힘.

아울러, SL공사도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차질 없는 추진

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함.


